	묵상 에세이 / 하나님의 제자 유망주

	나는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늘 자신감이 없었다. 1994년에 우리 큰딸이 태어났다. 
그러나 아빠로서 나는 완벽함과 거리가 멀었다. "우유는 어떻게 먹이지? 아이가 
열이라도 나면 어쩌지? 아이가 말을 하게 되면 나는 뭐라고 말하나?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라고 물으면? 기초 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내가 우리 딸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그런데도 내가 달래 줄 수 없다면? 딸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그 생각들을 자판으로 치는 지금도 식은땀이 난다. '나는 절대 좋은 아빠가 못될 거야'라고 생각하던 일이 기억난다. 무진장 애썼지만 여태까지도 그런 감정을 
떨쳐 내지 못하고 있다. 여러 해 전, 내가 젊고 소심한 목사로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친구 데니스가 영영 잊지 못할 말을 해주었다. 그날도 유난히 불안하기 짝이 없는 
하루를 보냈는데, 데니스가 내 고민을 감지하고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네." 나는 그 말이 좋다. 
당신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실 때는 친히 현장 훈련으로 당신을 준비시키실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을 인도하실 
것이다. 자신감이 없다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제자 유망주' 
목록에서 상위에 있다.
-「목사로 산다는 것」/ 크레이그 그로쉘



